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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산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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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은 수많은 길로 이루어져 있고, 길은 또 다른 길로 이

어진다.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삶과 문화가 이

동한다. 로마가 길을 만드는 데 집착했던 이유를 알 듯하

다. 모든 것이 길로 통하기 때문이다. 사진가들은 길을 사

랑한다.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흔적, 정겨운 소품, 시

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사물의 무늬를 만날 수 있다. 이러

한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

이다. 그러나 모든 길이 사진과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. 찻

길이나 도심 속 대로에서는 셔터를 누를 일이 많지 않다. 

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. 무미건조한 느낌에 

미학적 상상력이 좀처럼 발동하지 않는다. 자본의 아이콘

만 무성할 뿐이다. 큰길 뒤편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야 

눈이 번쩍 뜨인다. 좁은 길, 주민들이 손수 가꾸고 청소하

는 길, 어린이가 뛰어노는 길이면 더 좋다. 하지만 이런 길

들이 사라지고 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길이 새로 

만들어지고 이어지고 있지만, 정겨운 골목길은 점점 줄어

들고 있다. 세월에 풍화되고 퇴색되었지만 사람 온기 묻

어나는 정감 있는 길을 더 자주 마주치고 싶은데 말이다. 

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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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

수상하고,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

세이 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

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

기를 나눴고,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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